
���"8월에�심는�가을감자는�씨감자를�절단해서�심으면�많이�썩기�때문에�싹의�출현율이�낮고�수확량이�적어진다.�이를�해결하기�위해서는

씨감자를�되도록�절단하지�말고�통감자를�그대로�이용하고,�싹이�나온�것을�확인한�후�파종해야�합니다.�농촌진흥청은�앞으로�가을감자

주산지에서�현장실증연구를�통해�통감자의�이용을�확대하고,�이를�통해�농가�소득을�높일�수�있도록�노력할�계획입니다.�통감자�구입�및

보관�방법을�소개해�봅니다."

국립식량과학원�고령지농업연구소�장동칠�033-330-1514

가을감자는�통감자를�심어야�파종�후�썩지�않고�싹이�잘�나옵니다.

가을감자를�심는�시기는�중부지방�8월�상~중순,�남부지방�8월�중~하순입니다.�일반적으로�씨감자를�2∼4등분하여�한�쪽이

30∼40g�정도�되게�잘라�심고�있습니다.

《가을재배용�씨감자》

절단�감자
�

통감자

그러나�한여름에�파종하기�때문에�고온다습한�환경조건으로�씨감자가�많이�썩게�되어�농가들은�출현율을

확보하는데�어려움을�겪고�있습니다.�씨감자를�절단해서�심으면�이처럼�썩는�문제가�발생하므로�가을재배는

통감자를�사용하는�것이�유리하다는�연구결과가�나왔습니다.

농촌진흥청이�수행한�‘칩�가공성이�우수한�가을감자�신품종의�씨감자�형태별�재배생리특성’�연구결과에�따르면

씨감자를�절단해서�심으면�감자�싹의�출현율이�40∼80%�수준으로�낮으나,�10∼60g�크기의�통감자를�심으면



86∼100%까지�높아졌습니다.

6월�중·하순에�수확하고�중량이�30g�이상으로�커야�싹이�잘�틉니다.

《씨감자의�수확시기�및�크기별�휴면�특성》

씨감자�수확시기
�

통감자�크기

가을재배용�통감자의�싹을�잘�틔우려면�수확�후�저온(4℃�정도)에서�2∼3주간�보관한�후�고온으로�옮겨�보관하거나,�바람이�잘

통하는�장소에�보관해야�합니다.

6월�중·하순에�수확하고�크기가�30g�이상인�통감자를�이와�같은�방법으로�보관하면�싹이�트는�확률이�90%�이상으로

높아집니다.

반면에�7월�상순에�수확하거나�20g�미만의�통감자는�싹이�트는�비율이�50∼60%로�낮습니다.

가을재배에�알맞은�감자�품종은�?

가을재배에�알맞은�감자�품종에는�‘새봉’,�‘추백’,�‘고운’,�‘대지’�등이�있습니다.

특히�‘새봉’은�재배기간이�짧고�수량도�1,000㎡당�3,053㎏으로�많으며�감자칩,�감자전,�튀김�요리에�적합합니다.

‘새봉’�품종의�씨감자�구입처와�재배방법은�국립식량과학원�고령지농업연구소(033-330-1513)에�문의하면�됩니다.


